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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시스템 전문가회의의 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 

高祥原 

투자인력팀 선임연구원, 경제학박사 

우리나라는 1994년 9월 12 일자로 과학기술정책위원회 (GSTP)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동년 10월의 제63차 총회를 
기점으로 동 위원회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CSTP는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그 산하에 Megascience Forum(MSF) , Groups on Science System (GSS) , 
Working Group on Innovation and Technology Policy(TIP) , Group of National Experts 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NESTI) ,Working Party on Biotechnology 등 5개의 전문가회의 (Working Groups)들
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전문가회의는 보통 매년 2회의 정기적인 회의와 부수적인 관련 모임을 가지고 있다. 

Ⅰ. 과학시스템 전문가회의의 활동내력 

과학시스템 전문가회의는 원래 과학 및 대학연구 전문가회의 (Group for Scientific and University Research) 라
는 이름으로 1985년 10월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으며,1993년 3월 제60차 CSTP총회를 기점으로 현재의 이름과
mandate를 가지게 되었다. 이 모임의 Mandate는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정책위원회의 지도하에, 과학시스템전문가
회의는 

(a) 회원국간의 과학시스템1) 관련 정책의 분석 및 발전양태에 대한 논의와 정보교환을 촉진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목한다. 

-과학시스템의 조직 및 동태적 분석 

-교육, 인적자원의 관리 

- 과학계의 국제관계 

-과학과 기술, 사회의 상호작용 

(b) 위에 언급된 문제들에 대한 연구와 관계활동들을 통하여 과학시스템을 유지하고 강화시킬수 있는 정책방향을 탐
구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국의 경제 ·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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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정기적으로 본 그룹의 활동진전상황에 대해 CSTP에 보고할 것이며, OECD 및 다른 국제기구내의 관련 그룹들
과 그들의 활동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또한 노력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이다.

이 모임은 그동안 과학시스템과 관련 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는데, 주요활동 실적은 다음과 같다. 

1) Evaluation of Research(the peer review system) (1987) 

2) Government research establishment(1989) 

3) Industry-University relations(1990) Relations between universities an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1993) 

4) Priority setting(1991) 

5) 과학기술인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저서들을 발간했다. 

Research Manpower(1989) 

Women in Science aid Technology(1990) 

The supply of and demand for scientists and engineers(1992)-in the context of the TEP 

East-West mobility of scientists and engineers(1993) 

Research Training(1995) 

1994년과 1995년에 본 그룹은 과학시스템의 국내적, 국제적 발전양태가 시사하는 의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
데 이는 1995년 9월 과학기술각료회담치 3가지 토의주제 중의 하나로채택되어, 각료간의 토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
었다. 

Ⅱ. 1996-1998년 중 본 전문가회의의 활동계획 

1995년 과학기술각료회의의 성명서는 "모든 OECD 회원국의 지식기반 경제에 있어서 국가과학시스템이 차지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현 시점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학시스템의 핵심인 대학의 역할은 재평가하
고 대학의 전통적인 지식창출(연구)기능과 지식전달(훈련)기능 및 지식이전 기능간의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과학기술각료들의 합의사항에 근거하여 본 그룹은 1996, 1997, 1998년의 핵심적인 주제로 지
식기반경제하에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재평가는 관련 쟁점에 대한 분석과 이해증진으
로 연결될 것이며, 이 분야의 best practice policy에 대한 정보의 교환과 정책적 결론 및 권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이다. 

과학기술각료들의 성명서에서는 대학연구와 관련이 있는 두가지 주제들이 또한 언급되었는데, 정보기술이 과학시스
템에 미치는 영향과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그것이다. 이 두가지 주제는 대학안이 아니라 과학시스템 전체
가 총체적인 대응을 해야 변화와 관련이 있다. 덴마크와 일본이 올해 이 주제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하였
는 데 각각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 정보기술과 과학시스템- a conference on " The Global Research Village"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6-M05-008.HTM (2 / 8)2006-05-12 오후 5:33:26



과학기술정책동향 1996.5 (통권 제86호) 008

이 회의는 올해 6월 13일, 14일 양일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의의 목적은 

- 과학정책입안자와 과학기술계의 대화증진 및 국가 과학정책입안자간의 대화증진 

- 정보기술 관련 정책쟁점과 정책방향을 확인하고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합의될수 있는 이니시어티브를 도출하
는 데 있다. 

2.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이해 

이 회의는 과학기술각료회의에서 일본의 차관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11월 5일, 6일 양일간 동경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이에 연이어서 본 그룹의 제17차 회의가 동경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경의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이해에 대한 컨
퍼런스는 특히 젊은이들의 과학기술로부터의 이탈현상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각국의 현황분석과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3. 지식기반경제하에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 

1995년 11월 제15차 정기회의에서 본 그룹의 아래의 3가지 주제에 앞으로 3년 동안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전개하
기로 합의하였다. 

(1) 대학연구의 성과(outcome) 평가 

(2) 21세기를 향한 대학 ; 다양성과 균형 

·연구 

· 교육, 훈련 

· 지식이전 

(3) 우선순위 결정 

1996년에 덴마크와 일본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는 대학이 직면하는 주요한 환경변화에 대한 것이므로, 두번째와 세번
째 분야의 대학에 관한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세가지 연구는 응집된 하나의 연구의 부문으로
서 간주되어야 하겠지만, 각각의 연구 자체로서도 주요한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첫번째 연구(대학연구의 성과(outcome)평가)는 많은 국가들이 평가방법의 개선과 확충에 관심을 보이는 이 시점
에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두번째 연구(21세기를 향한 대학; 다양성과 균형)는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 넓게는 과학시스템 전체에 대한 변화
하는 사회적 기대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본 그룹의 정책 관련성이 있는 mandate의 중심에 위치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세번째 연구는 줄어가는 자원과 늘어가는 사회경제적 기대에 적응하여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문제와 조직적인 문제에 대한 쟁점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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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연구의 중점연구기간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연구: 1996년 4월부터 1997년 4월까지 

두번째 연구 : 1996년 11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세번째 연구: 1997년 4월부터 1998년 4월까지 

연구기간은 연구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중복되게 되어있으며, 1998년의 6개월간(1998년 4월부터 
1998년 11월 정기회의 전까지)은 연구의 통합적 조정기간으로 사용될 것이다. 각각의 연구는 이틀 동안의 "best 
practices"에 관한 세미나로 시작되게 될 것이다. 이는 세명 정도의 전문가의 쟁점에 대한 발표에 이은 GSS대표들
의 토론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 세미나를 기초로 본 그룹은 부가적으로 필요한 정보, 자료 및 소논문을 확인하
게 될 것이다. 이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로는 본 연구그룹의 1994년 Berlin회의결과를 출판한 1995년의 
Research Training이 있고. 금년에 진행될 세개의 세미나, 6월 "정보기술이 과학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코펜
하겐 세미나, 6월 지식기반경제하의 새로운 과학기술지표 도출을 위한 파리 세미나, 11월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에 관한 세미나의 결과도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연구결과가 본 연구로부터 기대된다. 우선 3가지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OECD발간물로 발행될 것이며, 
연구의 중도과정에서working paper, 위원회 보고자(rapporteur)의 회의보고록 등이 발간될 수 있을 것이다. 

1) 대학연구성과(outcome) 평가 

①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의 결과와 영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지표의 틀을 개발을 -助하는데 있다. 

② 이론적 배경 

OECD 제국의 정부와 대중은 국가의 번영과 성장에 대학이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대학의 연구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혜택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대학연구의 결과는 직접적이며 단기적인것 (예를들어 논문)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되며,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들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연구지원자금의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배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논문발표 인용횟수, 특허 등과 같은 보편적인 연구산출물(research output) 지표는 연구활동의 단기적인 산출물을 
측성하는데 불과하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도출하려는 연구성과(research output)지표는 환경의 질적개선, 경쟁
력의 증대와 같은 본질적인 사회적 목표에 대한 연구프로그램의 공헌도를 측정한다. 2) 연구산출물 지표는 과학적 학
문분야나 기술과 관련된 분야와 관련된 연구의 공헌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연구성과지표는 사회적인 목표
에 대한 연구프로그램의 공헌도를 측정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연구산출물 지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인식
될 수 있으나, 연구성과지표는 연구의 광범위한 공헌에 대해 관심이 있는 비전문가에게 의미깊은 지표이다.

③ 연구의 내용 

연구가 경제성장과 사회문화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21세기의 대학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대학연구의 성과(output)를 측정하는 지표와 관련이 깊다. 장관회담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앞으로 
대학이 직면하게 될 주요한 도전중에 하나는 지식창출, 지식전달, 지식이전의 세가지 기능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다. 따라서 대학연구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도 지식창출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지식전달 및 이전의 정도도 측정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21세기를 향한 대학: 다양성과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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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의 목적 

지식창출(연구), 지식전달(교육, 훈련), 지식이전이라는 세가지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재평가해 이들간의 균형을 찾
아보고자 한다. 

② 이론적 배경 

대학이 전환점에 서 있다는 점에는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21세기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형태로 대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지에 대한 합의는 도출되
지 못하고 있다. 현 시점의 과학시스템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도전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학시스템의 핵
심인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대학의 지식창출(연구), 지식전달(교육/훈련), 지식이전의 세가지 기능간의 
균형을 찾는 것은 과학시스템이 풀어야 할가장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대학시스템이 갖는 이 세가지 기능은 사회
경제적 및 기술적 발전양태에 따라 급격히 변해가고 있다. 또한 대학과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이 지식기반 경제에
서 차지하는 의미를 재평가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학은 국가과학시스템에서의 중심적인 역
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요구에 능동적, 혁신적으로 대응하여야 할것이다. 대학은 과거의 번영에 
주요한 공헌을 해 왔으며,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은 앞으로도 번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적, 문화적, 
과학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구심점으로 대학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해 나아갈 것이다. 

③ 연구의 내용 

연구의 초점은 변화하는 대학의 연구기능,교육훈련 기능, 지식이전(대학 이외의 부문으로의)기능에 맞추어 질 것이
다. 대학의 연구기능을 재평가함에 있어 본 회의는 이론적인 연구의발전을 유지하는 동시에 보다 넓은 비학문적인 분
야에 연구를 적응시켜 유용성을 배가시켜야하는 두가지 도전을 모두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은 대학이외의 국
가연구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좀 더 효율적인 체제의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과학시스
템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될 부분에 대한 확인 및 평가와 기업, 산업 및 정책입안자들이 요구하는 지식을 파악하
는 것과 관련이 깊다. 따라사 본 연구의 초점은, 연구기반과 훈련기반의 상호작용과 기술적인 발전양상과 시장/사회
의 필요의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성공적인 제도적 一新과 대학내 혁신의 고무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맞추어 지게 될 것이다. 대학이외의 부문으로의 지식이전기능은 현 국가과학시스템내에서 대학이 담당하고 있는 본
질적인 기능중의 하나이다. 산학협동연구는 OECD 회원국내에서 보편화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효
율적인 이전 및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기술에 대한 훈련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고 있다. 연구재원 중 계약에 의한 부
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의 계약연구에 대한 의존도도 커지고 있다. 연구에 대한 
이러한 시장의 발전양태는 연구의 비용 및 가격결정에 관한 의문점과 공공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 사이의 불공정
한 경쟁에 대한 우려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대학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 

(a)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원들이 학제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부문으로부터의 연구원들도 대학내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b) 때로는 기업의 형태로 산업계로의 지식이면의 창구가 대학내에 마련되고 있다. 

지식을 창출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늘어가는 고등교육에 대한 수
요를 풍족시킬 수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생하지 않는 선에서 산학협동을 통한 지식이
전의 기능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경제하에서 대학에 기반을 둔 교육과 훈련의 역할은 정책입안자나 대학관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
다. 노동시장, 예산상의 제약, 정보통신 관련 신생기술의 변화등은 현재 대학체제하에서 교육 및 훈련의 실행상태를 
재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주들이 요구하는 과학자나 공학자를 위한 다양한 수준의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대학의 
과제이다. 이외에 이전의 Research Training(1995)에서 다루어졌었던 Post-Graduate연구훈련에 대한 주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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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다. 

3) 우선순위 결정 

① 연구의 목적 

국가혁신체제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학과 다른 연구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구조,절차 또는 정책을 변
화시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고, 이러한 변화는 무엇이 될 것인지를 지적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
로 한다 

② 이론적 배경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예산의 감축, 연구기관에 대한 기대 및 연구기관간의 경쟁의 증가추세에 따라 우선순위
를 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의 문제를 16세기의 철학과 18세기의 조직으로 풀어가
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대학은, 우선순위 결정의 필요성이 그 어느부문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③ 연구의 내용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제도적인 혁신, 조직상의 변화 및 새로운 조직구조에 대한 사항들이 논의 될 것이다. 이 분야와 
관련된 본 회의의 초점은 제도적인 개혁 및 일신을 위한 혁신적인관행을 알아보는 데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제도적
인 자율권의 문제, 다양화, 신분보장(tenure)정책, 보상구조 등은 또 다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문제들과 논점들은 우선순위가 정의되는 세가지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운영의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연구개발예산을 분배하는 정부의 기관에 의해 전략적인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정책방향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수준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과학시스템의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1996년 6월 13∼14: 

지구연구촌(the Global Research Village),컨퍼런스(코펜하겐) 

1996년 6월 19-21: 

지식기반경제하의 새로운 지표에 관한 워크숍(파리 : NESTI, GSS, TTP Joint Workshop) 

1996년 11월 4∼5: 

과학기술의 대중이해에 관한 심포지움(동경) 

1996년 11월 6∼7: 

GSS 17차 정기회의, 첫번째 연구인 대학연구성과(outcome)평가 에 대한 워크숍, 두번째 연구인 21세기를 향한 대
학에 대한논의 시작 

199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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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S 18차 정기회의; 첫번째 연구인 "대학연구성과(outcome)평가"에 대한 결론 도출,두번째 연구인 "21세기를 향
한 대학"에 대한 논의 심화, 세번째 연구인 우선순위결정논의 시작 

1997년 11월: 

GSS 19차 정기회의 ; 두번째 연구에 대한 컨퍼런스 개최, 세번째 연구 워크숍 

1998년 4월: 

GSS 20차 정기회의 , 세번째 연구에 대한 컨퍼런스 개최, 세 연구를 통합하는 보고서인 지식기반 경제하에서의 대학
의 역할 작성을 위한 논의 

1998년 11월: 

최종보고서인 지식기반 경제하에서의 대학의 역할작성을 위한 결론적 토의 

우리나라는 1994년 11월에 열린 제13차차 GSS회의 이후, 본회의에 계속 참가하여 과학시스템관련 정책의 분석 및 
발전양태에 관한 유용한정보를 얻고 또한 제공하고 있다. 금년의 경우, 코펜하겐의 지구연구촌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며, 파리의 진식기반 경제하의 새로운 지표에 관한 Workshop과 동경의 과학기술의 대
중이해에 관한 심포지움에는 정보수집과 함께 주제논문발표도 예정되어 있다. 앞으로 논의될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라는 주제는 교육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의 초석을 마련하려는 우리에게 주요한 정
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주석 1) 과학시스템이라는 표현은 대학과 다른 연구조직들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 및 지원기구와 연구를 위한 제도
적 장치, 인적자원, 과학기술기반과 장비 과학기술정보와 통신 등을 모두 포괄하여 지칭한다. 

주석 2) 성과지표보다 더욱 광범위한 지표로 영향지표(impact indicator)가 있다. 영향지표는 특정 연구프로그램의 
총체적인 결과를 다루는데 이에는 의도된 혜택과 의도되지 않은 혜택 및 부정적인 결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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